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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순서 — 앞 단계에서 확인되면 멈춥니다. 끝까지 안 되면 빼거나 '미확인'으로 넘깁니다.

①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전문 → ② 빅케이스 '이유' 첫 문단 → ③ 케이스노트 '인용판례' 발췌 →

④ 후속 대법원 판결(법제처 전문)로 함께 인용

판단 기준 — 원문을 읽은 사람이 봅니다.

☐ 파기·변경된 판결이 아닌가 ☐ 다수의견인가

☐ 결론이지 전제 문장이 아닌가 ☐ 사안 구조가 같은가

☐ 인용 문구의 원래 출처

# 사건번호
법원·선고일

초안 문장
초안에 적힌 그대로

원문 문단
원문에서 해당 부분 그대로

멈춘 단계
①~④ / 미확인

확인 범위
전문·이유 첫 문단·
인용 발췌

사용 여부
사용·삭제·함께 인용·
미확인

예 대법원 2005도329

2005. 3. 25.

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(법제처 미등재) 후속 2020도5813 전원합의체

판결 참조판례에 포함, 다수의견이 전파가능성
법리 유지

④ 인용 발췌 + 후속

판결 전문

2020도5813과 함께

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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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을 직접 읽지 못한 판례는 넘길 때 "전문 미열람, 후속 판결의 인용으로 판시 확인"이라고 함께 적습니다. 검색어에는 사건번호·법리 키워드만 넣습니다.


